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가수협회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에 대해 동방신기의 전속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대한가수협회 김원찬 사무총장은 5일 오전 방송된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

니다'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와 소속사 SM엔터테인

먼트 간의 분쟁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에 많은 투자를 했겠지만 문제는 현금 110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이었는지, 정상적으로 분배가 됐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5명 멤버의 활

동기간으로 나눠 발생한 금액이 회사 수익과 비교해서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었느냐가 중요하

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의 수익 배분구조는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의 문제를 넘어 소속사와

가수간에 100대 0도 가능한 구조다. 수익 배분율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제

가 필요하다"며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가수 인생 전부에 해당돼 가수의 인격적 주체성과

경제 활동을 심각히 제한한다. 무효 계약조항이라는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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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 멤버의 주장이 맞다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에 해당된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

의 전속계약서가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방신기. 사진 = 마이데일리 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모바일 마이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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